
코오롱, DuPont에게 1조원 배상?
케블라섬유 소송 배심원단 영업비밀 침해 인정 … 독점금지는 승소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9월14일(현지시간) 미국 화학기업 듀폰(DuPont)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케

블라(Kevlar) 섬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주었다.

버지니아 리치먼드 소재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로 듀폰이 9억1990만달러(한화 약

1조12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케블라 기술과 관련된 149개 영업비밀을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9억1990만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은 2011년 들어 미국에서 이루어진 평결 중 3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이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와 판매 책임자를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내 버지니아 체

스터필드에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듀폰 측 변호사는 평결 직후 도용된 149개 영업비밀에 대해 각각 35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코오

롱에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요청했다. 또 영업비밀을 토대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코오롱

에 요구할 예정이다.

리치먼드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는 11월2일까지 소송과 관련한 변론 취지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케블라는 듀폰이 197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파라아라미드섬유의 브랜드명으로, 아라미드섬유는 경찰과 군

인의 방탄복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초강력 합성섬유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오롱은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은 아라미드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다년간

진행한 행위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은 “듀폰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며 “코오롱이 고용

한 컨설턴트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 적이 없으며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상당부분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코오롱은 앞서 듀폰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듀폰이 시장지

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코오롱의 소송을 기각한 1심 재판부 판결을 파기해 지법으로 되돌려 보냄으

로써 코오롱이 반독점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독점금지 소송에 관한 재판은 2012년 3월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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